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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구강위생상태와 구취자각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올바른 구강위생관리 습관 

및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 조사는 2019년 

9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대전 K대학교 치위생학과에 실습을 위해 방문한 참여자 중 23세 이하의 대학

생 3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치아부착물 정도는 B등급,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는 ‘보통’, 설태량은 ‘양호’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취자각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은 설태량과 치아부착물 등급과 학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

위생상태와 구취자각은 서로 연관성이 있었으며, 구강위생상태가 구취자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흥미롭고, 실천 가능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방안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치아부착물,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설태량, 구취자각,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duce changes in the correct oral hygiene management 

habits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by grasp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ygiene status 

and of self-perception halitosi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esent basic data to improve oral 

health. The data survey was conducted on 322 university students under the age of 23 among the 

participants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t K University in Daejeon for practice 

from September 23, 2019 to December 6, 2019. The degree of dental deposition was grade B, the 

patient hygiene performance index was ‘normal’ and the amount of tongue plaque was ‘good’ the 

highest, and the factors that were highly related to self-perception halitosis were the amount of 

tongue plaque and were dental deposits rating and grade. Also, oral hygiene status and 

self-perception halitosis were correlated with each other, and it was found that oral hygiene status 

had an important effect on self-perception halitosi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evelop 

interesting and practical oral health care programs and publicity plans so that the quality of life 

of oral health for university students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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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구강건강관리에 대

한 관심과 수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1], 구강

건강은 전신건강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2]. 청년기인 대학생 시기에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자신감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철저

한 구강위생관리가 필요하다[3]. 하지만, 구강건강은 전

신건강에 비하여 관심도가 낮으며, 구강건강관리 또한 

전신건강관리에 비하여 관심도가 낮은 편으로[4], 대부

분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소홀하

게 생각하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5].

치아부착물은 구강 내 세균과 음식물 등에 의해 형

성되며, 치면세균막 등의 연성부착물과 경성부착물인 

치석으로 구분되는데, 연성부착물인 치면세균막은 치아

우식증과 치은 및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며

[6], 치석은 치면세균막이 무기질화된 물질로 치주질환

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하고, 표면의 다공성으로 치면세

균막의 저장고 역할을 함으로 구취의 원인이 된다[7].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는 개인의 평소 

구강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발생의 예측에 중요한 평가방법이며[8], 선행연

구에 의하면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를 사

용하여 대학생의 구강환경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9]. 

혀의 등 표면은 구강의 잔여물질과 미생물의 누적으

로 설태라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는 혀의 박테리아와 

구취유발 물질인 황화합물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10], 구강 내 구취의 원인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1]. 구취는 호기를 통해서 구강으로 나오는 불쾌한 냄

새로, 다양한 요소에 의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박테

리아에 의해 생성된 휘발성 황 화합물(Volatile 

Sulfide Compounds: VSC)에 의해 주로 유발되고 불

량한 구강위생상태, 설태, 치주질환, 불량 보철물, 식편 

압입 등에 의한 구강 내 원인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12], 구취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구강관리습

관 및 관리행태와 관련되어 있고[13], 구취의 발생은 현

존하는 심한 치아우식이 아닌 이상 우식경험치아와는 

상관성이 적으며, 치주질환과 설태 및 타액의 유출량과 

상관성이 높다[10]. 또한, 구취자각증상과 관련된 연구

들을 분석한 결과 구취자각증상의 관련요인은 구강건

강상태 및 위생상태, 구강건강행위와 같은 구취발생의 

주된 원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구강위생상태 정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강 내를 직접 검사하여 치아부착

물의 정도와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 및 설

태량을 평가하고, 구강위생상태가 구취자각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올바른 구강위

생관리 습관 및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여 구강건강을 향

상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건강상태와 구취자각 여부

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9년 9월 23일부터 2019년 12

월 6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K대학교 치위생학과

에 실습을 위해 방문한 참여자 중 23세 이하의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 수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296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으나 10%의 탈락

률과 학년별로 동일한 대상자 수로 비교, 분석하기 위

하여 각 학년별로 82명씩 총 328명을 연구대상자로 하

였으며, 이 중 본 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이

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322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

정하여 조사하였다. 제외된 대상자는 1학년 1명, 3학년 

3명, 4학년 2명이었다. 연구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위하여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의 연령이 더 높도록 복학

생이나 재수생은 제한하였으며, 전공의 특성상 구강관

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치위생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현존하는 심한 치아우식이 

있는 환자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2 연구방법

구강위생상태 검사는 훈련된 구강검사요원 1인과 검

사지 작성 및 설문조사요원 1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

였으며, 구강검사지 항목은 선행연구[7]를 참고하여 일

반적인 특성 2문항, 구강위생상태 검사 3문항, 구취자

각 1문항으로 구성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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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과 학년으로 구

분하였다. 

2.2.2 구강위생상태 검사

가. 치아부착물 정도에 따른 분류 

선행연구[7]와 치면세마 난이도에 따른 분류[6]를 참

고하여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은연상 치석 및 치은연

하치석이 부착되어 있고 다량의 치면 착색 및 치면세균

막이 침착 되어 있는 경우는 A등급, 8개 이상 14개 미

만의 치아에 치은연상치석 및 치은연하치석이 부착되

어 있고 중등도의 치면 착색 및 치면세균막 침착이 있

는 경우는 B등급, 7개 이하의 치아에 치은연상치석이 

부착되어 있고 치은연에 가벼운 착색 및 치면세균막이 

있는 경우는 C등급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치아의 개

수도 함께 기록한 것이며, 5mm 이상의 깊은 치주낭이 

형성되어 있거나 치아동요 및 치근이개부에 치석 등의 

부착물이 있는 등 치주질환이 심한 대상자는 검사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나.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검사(Patient Hygiene Performance; 

PHP) index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검사의 6개의 대상치아인 상

악 좌·우측 제1대구치 협면, 상악 우측 중절치 순면, 하

악 좌·우측 제1대구치 설면, 하악 좌측 중절치 순면에 긴 

면봉을 이용하여 치면착색제를 도포한 후 물로 가볍게 

양치하도록 한다. 각 치아의 면을 치은부, 중앙부, 절단

부, 근심부, 원심부의 5부분으로 분할하여 치면세균막이 

부착되어 착색이 된 부위는 1점, 착색이 되지 않은 부위

는 0점으로 평가하여 기록하고, 각 치면의 착색부위의 

합을 대상치아의 수로 나누어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를 

평점 한다. 평점 기준은 0점은 ‘양호’, 0.1～1.7은 ‘보통’, 

1.8～3.4는 ‘불량’, 3.5～5.0은 ‘매우 불량’으로 평가하였

으며[15],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가 높을수록 구강환경관

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설태량 검사

선행연구[7]를 참고하여 혀끝에서 성곽유두 부분까

지인 혀 몸통 부분을 가로와 세로로 각각 3등분하여 9

부위로 나눈 후, 각 부위마다 설태가 있는 경우는 1점, 

설태가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하여 Fig. 1과 같이 

기록한다. 평가기준은 0～1점이면 ‘양호’, 2～4점이면 

‘보통’, 5～7점이면 ‘불량’, 8～9점이면 ‘매우 불량’으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설태량이 많고 혀 관리

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 Tongue plaque assessment 

2.2.3 구취자각 여부

자가 구취 인식 여부는 임상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

는 관능적인 평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취

검사는 자각 검사로 진행하였으며[16], 구취자각 여부

는 평소에 구취를 느낀 적이 있으면 ‘예’, 구취를 느낀 

적이 없으면 ‘아니오’로 구분하였고, 구취자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유의수준은 모두 0.05 이하에서 유의검정을 실

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위생상태 및 구취자각 

여부는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

위생상태(치아부착물 정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설

태량)와 구취자각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

석(χ2 검정)을 하였으며, 구강위생상태와 구취자각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고, 구취자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위생상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위생상태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8.8%, 여자 51.2%로 나

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25.2%, 2학년 25.5%,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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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4학년 24.8%로 나타났다. 치아부착물 정도는 

B등급 53.1%, C등급 23.6%, A등급 23.3% 순으로 B등

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PHP index)는 ‘보통’ 55.0%, ‘불량’ 26.4%, ‘양호’ 

9.9%. ‘매우 불량’ 8.7% 순으로 구강환경관리 정도는 

‘보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태량은 ‘양

호’ 52.5%, ‘보통’ 32.0% ‘불량’ 15.5%. ‘매우 불량’ 

0.0% 순으로 ‘양호’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

우 블량’인 대상자는 없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alhygien 

status   (N=322) 

Variable Division N %

Gender
Male 157 48.8

Female 165 51.2

Grade

1 81 25.2

2 82 25.5

3 79 24.5

4 80 24.8

Dental deposits 

rating

A 75 23.3

B 171 53.1

C 76 23.6

PHP Index

Good(0) 32 9.9

Normal(0.1-1.7) 177 55.0

Bad(1.8-3.4) 85 26.4

Very bad(3.5-5.0) 28 8.7

The amount of 

tongue plaque

Good(0-1) 169 52.5

Normal(2-4) 103 32.0

Bad(5-7) 50 15.5

Very bad(8-9) 0 0.0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상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상태는 

Table 2와 같다. 치아부착물 A등급은 남자가 58.7%로 

41.3%인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C등급은 여자가 

61.8%로 38.2%인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χ2=6.374, p=.041). 설태량은 남자에서 ‘불량’

인 상태가 68.0%로 32.0%인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에서는 ‘보통’인 상태가 60.2%로 39.8%인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2=10.717, p=.005). 성

별에 따른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와 학년

에 따른 구강위생상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취자각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취자각은 

Table 3과 같으며, 구취를 ‘자각하지 못 한다’는 응답이 

60.2%로 ‘자각 한다’는 응답 39.8% 보다 높게 나타났

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53.1%로 구취를 가장 많이 자

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χ2=10.038, p=.018), 성별에 따른 구취자각은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Oral hygiene statu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N(%)

Variable Division

Dental deposits rating PHP†index
The amount of 

tongue plaque

A B C Good Normal Bad
Very 

bad
Good Normal Bad

Gender

Male
44

(58.7)

84

(49.1)

29

(38.2)

13

(40.6)

80

(45.2)

46

(54.1)

18

(64.3)

82

(48.5)

41

(39.8)

34

(68.0)

Female
31

(41.3)

87

(50.9)

47

(61.8)

19

(59.4)

97

(54.8)

39

(45.9)

10

(35.7)

87

(51.5)

62

(60.2)

16

(32.0)

χ2(p) 6.374(.041)* 5.425(.143) 10.717(.005)**

Grade

1
23

(30.7)

45

(26.3)

13

(17.1)

8

(25.0)

40

(22.6)

25

(29.4)

8

(28.6)

35

(20.7)

27

(26.2)

19

(38.0)

2
21

(28.0)

39

(22.8)

22

(28.9)

6

(18.8)

48

(27.1)

19

(22.4)

9

(32.1)

44

(26.0)

26

(25.2)

12

(24.0)

3
17

(22.7)

39

(22.8)

23

(30.3)

9

(28.1)

43

(24.3)

22

(25.9)

5

(17.9)

46

(27.2)

23

(22.3)

10

(20.0)

4
14

(18.7)

48

(28.1)

18

(23.7)

9

(28.1)

46

(26.0)

19

(22.4)

6

(21.4)

44

(26.0)

27

(26.2)

9

(18.0)

χ2(p) 7.221(.301) 4.092(.905) 6.955(.325)

Total
75

(100.0)

171

(100.0)

76

(100.0)

32

(100.0)

177

(100.0)

85

(100.0)

28

(100.0)

169

(100.0)

103

(100.0)

50

(100.0)

†Patient Hygiene Performance 
*p<0.05, **p<0.0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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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f-perception halitosi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N(%)

Variable Division
Self-perception halitosis

Yes No χ2(p)

Gender
Male 71(45.2) 86(54.8)

3.830(.050)
Female 57(34.5) 108(65.5)

Grade

1 43(53.1) 38(46.9)

10.038(.018)*
2 34(41.5) 48(58.5)

3 25(31.6) 54(68.4)

4 26(32.5) 54(67.5)

Total 128(39.8) 194(60.2)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4. Correlation between oral hygiene status and self-perception halitosis

Variable Dental deposits rating PHP†index
The amount of tongue 

plaque
Self-perception halitosis

Dental deposits rating 1

PHP†index -.765** 1

The amount of tongue 

plaque
-.662** .607** 1

Self-perception halitosis .560** -.474** -.622** 1

†Patient Hygiene Performance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Factors affecting self-perception halito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Self-perception 

halitosis

(constant) 1.612 0.140 11.521 0.000***

The amount of tongue 

plaque
-0.292 0.037 -0.440 -7.785 0.000*** 1.791

Dental deposits rating 0.186 0.040 0.260 4.622 0.000*** 1.781

Grade -0.038 0.019 0.086 -2.030   0.043*  1.015

R2(adj.R2)=0.433(0.428), F=81.110 (p<0.001)

*p<0.05,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3.4 구강위생상태와 구취자각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상태와 구취자각 간의 상관관

계는 Table 4와 같다. 치아부착물 등급은 구강환경관

리능력지수인 PHP index(r=-0.765**, p<0.01)와 설태

량(r=-0.662**,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으며, 구취자각(r=0.560**, p<0.01)과는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치아부착물 등급이 높을수

록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와 설태량도 높게 

나타나며, 구취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환경

관리능력지수(PHP index)는 설태량(r=0.607**, p<0.01)

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구취자각

(r=-0.474**, p<0.01)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냄으로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가 높을수록 

설태량도 높게 나타나며, 구취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설태량과 구취자각(r=-0.622**,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설태량이 높을수록 구취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구취자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구취자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하여 구취자각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위생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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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취자각

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은 설태량과 치아부착물 등급과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설태량(β=-0.440, p<0.001)과 

치아부착물 등급(β=0.260, p<0.001)이 높을수록, 저학

년(β=-0.086, p<0.05)이 구취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팽창요인(VIF)의 

수치가 10 이하이므로 문제가 없었으며, 구취자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F통계

량은 81.110이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adj. R2 

0.428) 42.8%를 보였다.

4. 고찰

건강습관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기 전에 올바른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17], 성인기에 비하여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에 대한 수

정 가능성이 크고, 정착된 건강습관은 삶의 기반이 되

기도 하는 시기인 대학생 시기에[18]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한 구강건강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19]. 또한 

대학생 시기의 구강보건행태는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의 구강관련경험과 통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인

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20],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구강위생관리 습관 및 태도의 변화

를 유도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치아부착물 정도와 구강

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 및 설태량을 평가하고 

이러한 구강위생환경이 구취자각에 미치는 영향도 함

께 조사하여 대학생들의 구강위생상태 정도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상태에서 치아부착물 정

도는 B등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환경관리능

력지수(PHP index)는 ‘보통’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설태량은 ‘양호’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구에 참

여한 대학생들의 구강위생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치석제거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과

거에 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결과로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이 대학생들의 구

강위생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구강보건교육이 구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21-23].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상태에 대한 결

과는 치아부착물 정도 A등급은 남자에서 높게 나타났

고, C등급은 여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므로 여자가 남자

보다 구강위생관리를 더 잘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으며[24], 성별에 따른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

성에 비하여 구강환경관리능력이 좋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9]. 혓솔질과 관계가 있는 설태량은 남자

에서는 ‘불량’인 상태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에서는 

‘보통’인 상태가 높게 나타나 평소에 여자가 남자보다 

혓솔질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25].

연구대상자의 구취자각 여부는 구취를 ‘자각하지 못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전체 대학생 중 81.1%

가 구취를 자각한다고 응답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으

나[3], 대상자는 다르지만 20-50대의 소방관 중 대학생

과 비슷한 연령대에 속해있는 20대는 60.0%가 구취를 

자각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13]. 이는 

구취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11,26] 구취를 자각하는 정도도 20대인 대학생이 30

대 이상의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자각하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에 따른 구취자각에서는 1학년이 구취를 가장 많이 자

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구취자

각증상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14,26]. 성별에 따른 구취자각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아 한경순[14]의 연구와는 일치하였으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구취를 더 많이 자각한다는 연구와는 차이

가 있었다[25,26].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상태와 구취자각 간의 상관관

계는 치아부착물 등급이 높을수록 구강환경관리능력지

수(PHP index)와 설태량도 높게 나타나고 구취를 자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PHP index)가 높을수록 설태량도 높게 나타나며 구

취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태와 치주염이 

구취와 연관성이 있다고 한 연구와,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질환이 심해질수록 치은열구의 구취발생 기여 

정도가 증가하며 구취가 있는 경우 치주질환이 존재하

거나 최소한 구강위생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는 연구와, 치주질환이 있거나 설태가 많이 부착

된 대상자의 경우구취발생률이 높았다고 한 연구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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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관계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11,27,28]. 또

한 설태량과 구취자각의 상관성은 설태량이 높을수록 

구취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설태가 자주 생

긴다는 대상자들에서 구취를 심하게 느낀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 연구와 설태량이 많을수록 구취

를 더 자각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13]. 

연구대상자의 구취자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취자각

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은 설태량과 치아부착물 등급과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설태량과 치아부착물 등급이 높

을수록, 저학년이 구취를 더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에 따른 구취자각의 결과에서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구취를 더 많이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

분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며, 설태지수가 높을

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구취를 나타낸다고 한 연구

와는 연령에서 차이가 있었고[7], 설태가 구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치주염이 구취와 연관성이 있다고 한 

연구와 치주질환군이 비질환군에 비해 구취자각증상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한 연구와 구취원인으로 젊은층에

서는 주로 설태가 작용하며 구취는 치주질환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와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11,14,28]. 또한 구취발생에 관여하는 세균들과 치주

질환에 관여하는 세균의 종류가 유사하다고 보고한 연

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29].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아부착물 등급과 구강환경관

리능력지수(PHP index) 및 설태량과 구취자각 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강

위생상태가 구취자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올바른 구강위생관리 

습관 및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하며,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 자료의 개발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대학생만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

으며,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구취자각이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로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강위생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

들의 구강 내를 직접 검사하여 연구결과를 얻었다는 점

은 구강행태를 위주로 구강건강상태를 평가한 선행연

구들과는 차별화가 있는 접근방식이고 결과이므로 의

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

여 대상자의 지역범위를 넓히고, 구강위생상태의 조사

를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하며, 구강위생상태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K대학교 치위생(학)

과에 치석제거 실습을 위해 방문한 참여자 중 3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상태와 구취자각의 연관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아부착물 정도는 B등급,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

(PHP index)는 ‘보통’, 설태량은 ‘양호’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2. 치아부착물 A등급은 남자에서, C등급은 여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0.05), 설태량은 남자에서는 

‘불량’, 여자에서는 ‘보통’인 상태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 구취를 ‘자각하지 못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

으며, 1학년이 구취를 가장 많이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4. 치아부착물 등급이 높을수록 구강환경관리능력지

수(PHP index)와 설태량도 높게 나타나고 구취

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구강환

경관리능력지수(PHP index)가 높을수록 설태량

도 높게 나타나며 구취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p<0.01), 설태량이 높을수록 구취를 자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5. 구취자각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은 설태량과 치아

부착물 등급과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설태량과 치

아부착물 등급이 높을수록(p<0.001), 저학년이

(p<0.05) 구취를 더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구강위생상태와 구취자각 간에는 연관

성이 있었으며, 구강위생상태가 구취자각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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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수준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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